
공간과사회 2015년 제25권 4호(통권 54호): 5～10 
�h�t�t�p�:�/�/�d�x�.�d�o�i�.�o�r�g�/�1�0�.�1�9�0�9�7�/�k�a�s�e�r�.�2�0�1�5�.�2�5�.�4�.�5

편집의 글(editorial review)

닐 스미스의 비판지리학과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

최병두*1)·황진태**2)

본 특집은 2012년 가을에 작고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비판지리학자, 

닐 스미스(Neil Smith)를 추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. 그가 세상을 떠난 

후 해외 학계에서는 그를 기리는 추모의 글이 이어졌지만(Cohen et al., 

2012; Roberts, 2012; Castree, 2013a; 2013b; Doherty, 2013; Mitchell, 2012; 2014; 

Heynen, 2013; Slater, 2012), 국내 지리학계나 공간연구 분야에서는 별다른 

추모의 분위기가 없었다. 그러나 그의 역작 불균등발전(Uneven 

Development: Nature, Capital, and the Production of Space, 1984)은 한국의 지리학계

에도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으며,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핵

심연구 주제였던 불균등발전, 자연과 공간의 생산, 젠트리피케이션

(gentrification), 제국주의 등이 최근 한국 학계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고 있

는 것을 보면, 그가 한국 사회에 미친 (그리고 앞으로 미칠) 영향력은 매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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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다고 하겠다.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1999년 동아시아

대안지리학회 창립대회와 2000년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대회의 조직에 

직접 개입했으며 양 학술대회에 모두 참석할 정도로 한국에 대해 깊은 

관심을 가지고 있었다. 

이제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다소 늦은 감이 

있지만, 그를 추모하면서 그의 연구 업적을 재평가하는 특집을 마련하게 

되었음은 뜻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. 이러한 점에서 본 특집호에 게재된 

3편의 논문은 닐 스미스의 이론을 긍정적 비판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, 

한국의 사회공간에 적용하는 연구 작업을 통해 그의 사상의 독창성과 통

찰력 그리고 응용가능성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. 그리고 끝으로 추모 

후기를 통해 그가 비판적 지리학의 세계적 확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

는가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. 

먼저 최병두는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을 독해하면서 그가 정형화

한 불균등발전론의 핵심적 주제들인 자연과 공간의 생산, 사회공간적 차

별화와 균등화 경향, 공간 규모의 생산과 자본의 시소운동 등을 면밀히 

고찰하면서 그 유의성과 한계를 논의한다. 또한 그의 불균등발전론을 도

시적 규모에서 체계화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과 ‘지대격차(rent gap)’의 

개념이 어떻게 내부 도시와 교외 개발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시소운

동을 포착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. 또한 2000년대 출판된 그의 두 권의 

책, 보우만의 지리학이 어떻게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기여했는가를 서술

한 아메리카 제국(American Empire: Roosevelt’s Geographer and the Prelude to 

Globalization, 2003),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이 1990년대 이후 어

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탐구한 지구화의 종반(The Endgame of Globalization, 

2005)은 그 중심축에 자본의 지리학적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구적 규모의 

불균등발전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. 최병두

는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그 후 일련의 연구들이 분명 한계를 가

지지만, 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자본주의의 지리학과 그 대

안을 정립하기 위한 그의 위대한 이론적 실천적 프로젝트였다고 인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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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
다음으로 이상헌은 자연의 생산 개념을 활용하여 이명박 전(前) 서울

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해석한다. 국내에서 기후변화, 자연재

해 등의 다양한 정치생태학적 논의가 증가하면서 닐 스미스의 자연의 생

산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지만(최병두, 2009), 녹색성장(최병두, 

2010), 수자원정책(Hwang, 2015) 등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전무한 상황

에서 이상헌의 연구는 긴요하다. 그는 청계천이라는 자연/공간의 생산이 

기술적, 경제적, 행정적인 문제로 탈정치화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

자연의 성공적인 탈정치화가 역설적으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으로 될 

수 있었던 매우 정치적인 프로젝트였음을 밝힌다. 대안적으로 자연의 생

산과정에 물질적, 담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을 조직하는 

환경의 재정치화를 역설한다. 

끝으로 이승욱은 앞서 소개한 자연의 생산, 젠트리피케이션에 비하여 

상대적으로 국내에 거의 소개가 된 적이 없는 닐 스미스의 지정학 연구

를 지리정치경제학, 제국, 신자유주의라는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검

토한다. 그는 아메리카 제국에서 지리적 지식과 지리학자가 어떻게 미

국의 제국주의 건설에 동원되었는지를 밝히면서 미국 지리학계뿐만 아

니라 미국 사회과학 전반에 신선한 자극을 준 바 있다. 지정학과 지경학

(geoeconomics) 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그의 입장은 최근에 지리정치경제

학(geopolitical economy)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. 특히, 이승욱이 말하듯

이 박근혜 정권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외줄타기 외교는 중국이라는 

떠오르는 지경학적 파워와 미국이라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파워 간의 최

전방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. 따라서 닐 스미스의 

시각을 따를 때 현재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 강정해군기지나 고

(高)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단순히 지정학적 논의로 한정짓기보다는 지정

학적 맥락이 지경학적 맥락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

것에서부터 동북아 정세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.

추모 후기에서 최병두는 개인적 경험을 회고하면서 닐 스미스가 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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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판지리학대회와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의 창립에 어떻게 기여했으

며, 어떤 과정을 통해 한국에서 동아시아대안지리학대회의 창립대회

(1999)와 제2차 국제비판지리학대회(2000)가 개최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

설명하고 있다. 또한 닐 스미스의 모순적 생애를 간략히 기술하면서 그

의 위대한 삶과 안타까운 죽음이 또 다른 모순들로 가득 찬 자본주의의 

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제국주의적 침탈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

어가기 위한 비판적 지리학자의 사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서술하

고 있다.

닐 스미스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사상을 더 깊고 넓게 발전시킬 수 

없게 되었음은 무척 안타깝지만, 그가 남긴 주요한 개념들을 되짚어보고 

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공간에 응용해보는 연구 논문들로 특집을 

기획했다는 점은 그가 추구했던 비판적 지리학과 이에 바탕을 둔 대안적 

사회공간의 건설을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겠다. 본 특집호에서 다뤄진 논

의들뿐만 아니라 닐 스미스는 스케일의 정치 논쟁(황진태·정현주, 2015)과 

공공공간(Low and Smith, 2013) 논의 등 인문지리학의 광범위한 주제들을 

다루면서 탁월한 시각을 보여준 바 있다. 특히, 올해 들어서 국내언론보

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용어가 매우 빈번히 나오고, 한 유명 대중가수

가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용어를 언급할 정도로 한

국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대격차

이론을 제시하면서 일약 스타 도시지리학자로 발돋움한 닐 스미스의 젠

트리피케이션 연구가 이번 특집호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

으로 남는다. 이번호에서 다루지 못한 논의들은 가까운 미래에 독자들이 

만날 수 있길 고대해본다. 

닐 스미스의 연구를 회고하고 그를 추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얀 눈

밭 위를 홀로 걸으며 묵직하게 남긴 한 지리학자의 발자국을 고스란히 

따라 밟는 것은 아닐 것이다.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의 발자국을 이어

서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

있다. 현재 국내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Uneven Development: Nature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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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pital, and the Production of Space(1984/2008 3판)와 The New Urban Frontier: 

Gentrification and the Revanchist City(1992)가 번역 중에 있다. 이번 특집호와 

곧 출간될 번역본들이 국내 비판지리학자들에게 한국 사회를 향하여 그

의 발자국을 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. 조금 늦었지만 

고인의 명복을 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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